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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UC Berkeley 단기유학을 통해 하고싶은 것이 더 확실해졌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데다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개인적으로 POSTECH 같이 작은 학교에 다닐 수록 최소 1학기는 학교 밖으로 나와봤으면 하는 바램이다. 만약 (조건이 되는데도) 단기유학을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면 무조건 나오길 추천한다. 새로운 환경에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단기유학을 가기 전 많은 선배들의 후기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물어본다면 훨씬 더 자세한 코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저 말고 질문했으면 좋겠다.

[출국 전 준비사항]
가장 먼저 Invitation letter 는 실제 수강 신청과는 ‘전혀’ 상관 없으므로 아무 과목 (타과 과목도 무관) 이나 최소 12학점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 가서 또 새로 수강신청을 하게 되어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끝내자.
I-20을 받은 뒤엔 첫 페이지에 I-20 만료일을 확인해야한다. 1년 단기유학을 하려고 했는데 I-20은 1학기만 하고 만료하도록 되어있다면 만료일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연장은 UC Extension에 문의하면 중복인 문서는 빼주고 뭘 준비해야하는지 가르쳐준다. 나는 I-20 이 1학기만 되어있는지 모르고 만료일을 지났다가 미국에서 나갔다 와야 할 뻔 했다. I-20은 교환학생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니 잘 확인하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POSTECH에서 UC Berkeley로 가는 교환 학생 신분은 UC Extension 학생이며신분 차별 (?) 이 상당하다. UC Berkeley의 교환 학생은 UC Extension이나 Berkeley International Office 중 하나로 오는데 전자는 돈만 내면 올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정식 교환학생으로 재학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UC Extension은 수강 신청 우선순위가 최하위이고 학생 복지와 학생 관리에서도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오직 연세대, 일본에서는 오직 와세다대만이 정식 교환학생인데 이런 식으로 정식 교환학교는 나라별로 하나 꼴인 것 같다 (심지어 도쿄대도 UC Extension 이었다). 좀 차별을 받더라도 너무 기분나빠하지 말고 UC Berkeley에서 (비록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없을지라도) 배울 건 많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얻을 것을 얻어 오길 바란다.
한편 미국에서는 전공책이 상당히 비싼 편이므로 rent하거나 ebook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강 과목을 미리 정했다면 한국에서 구매해 가도 된다.
옷과 침구류는 가장 부피가 큰 짐이므로 (돈만 된다면) 꼭 입을 것만 조금 들고가고 나머지는 다 쇼핑을 하길 추천한다. 미국에선 premium outlet같은 곳에 간다면 미국 브랜드가 한국에 비해 상당히 싸서 가능하다. 어차피 이런 건 많이 들고가면 짐을 부치게 되어 돈이 든다. 무조건 짐은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자.
그리고 시간을 내어 운전면허를 따길 추천한다. 한국엔 대중교통만으로 모든 곳을 다닐 수 있어 잘 모르겠지만 California State는 남한 면적의 4배이고 인구 밀도는 1/2이라서 결코 모든 지역이 대중교통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있어도 차에 비해 훨씬 오래걸린다). 그리고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딴다는 것도 process time이 몇달은 되어 합격을 해도 엄청나게 기다려야한다. 나는 국제 운전면허가 없어서 가고싶은 곳을 가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여름 방학에 당장 운전 연습해서 국제면허부터 신청하자. 신청 절차도 매우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비행기는 싱가폴 에어라인 1년 왕복 open ticket이 가장 저렴하여 이용했는데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싼 편이기 때문에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지내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에 조금 늦게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으므로 왕복 티켓을 살 때 귀국일까지 지정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Open ticket이나 편도로 항공권을 구매하길 바란다.

[기숙사 신청 및 생활]
 나는 i-house에서 1년 동안 머물렀는데, 기숙사비가 비싼 것이 흠이지만 international students 와 쉽게 친구가 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값은 한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i-house 밖에 살아도 참여할 수 있는게 대부분이니 관심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가서 프로그램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또한 meal plan이 충분히 제공되어 밥을 제때 챙겨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금전적으로 부담만 되지 않는다면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머무르길 추천하는 곳이다.
 밖에 집에 사는 건 돈이 덜 들지만 대신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문화 체험이나 친구 사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수업 끝나고 방에 눌러만 살면 미국에 대해 배우는게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밖에서 놀길 바란다. Berkeley 지역 사람들은 open-minded라서 적극적이라면 마다하는사람 별로 없다.

[대학생활]
미국 생활을 잘 해내려면 aggressive, proactive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자. 연구참여부터 수업, 여행, 친구사귀기까지 모두 자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달렸다. 
먼저 연구참여 자리를 찾는 것은 e-mail, office hour, 포항공대 교수님 추천을 통해 가능하다. 나는 미국에서 연구참여를 정말 해보고 싶어 화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physical chemistry 교수들 랩 설명을 죽 훑어보며 이곳 저곳 메일을 다 보내봤는데 기본적으론 답장이 없거나 거절당했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lab에 직접 찾아가서 대학원생들한테 연구 질문도 해보고 교수님 office에도 찾아가서 메일 보냈는데 읽지 않아서 직접 말씀드리러 왔다고 말하며 연구 해보고 싶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면 기회는 온다. 나같은 경우 결국 수업 듣는 교수님 office hour에 말씀드려서 lab에 들어갔다. 가장 쉬운 방법은 수업 듣는 교수님 office hour에 잘 보여서 여쭤보거나 포항공대에 잘 아는 교수님께 추천받아서 들어가는 방법이다. 수업을 안 듣는 과목이더라도 office hour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다. 
연구 참여를 하게 되면 연구실 들어가서도 무조건 적극적으로 토픽을 찾고 develop 해나가야한다. 아무리 유명한 연구실에 들어가도 이름만 올리고 아무것도 안하면 추천서도 못 받고 스스로도 아무것도 안 남는다. 학부생에게는 보통 기대도 안 하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안하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면 수동적인 학부생 마인드를 버리고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스스로 할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미국인들은 눈치를 보며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으나 부탁하면 친절하게 도와주는 편이니 먼저 도움을 요청하자. 랩에서는 미국의 토론문화부터 연구 분위기 등 연구참여를 하면서 배울 게 정말 많다.
만약 연구참여를 하기 위해 교환학생이 끝난 뒤 연장 체류를 하고 싶다면 교환학생 F-1비자의 유예기간 (I-20 만료일로부터 60일) 을 이용하거나 한국에 들어갔다 다시 미국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 (ESTA 이용, 90일) 으로 재입국 하는 방법이 있다. 비자를 J-1 비자로 새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는데 새로 발급받는 건 서류도 많고 processing time 이 길어서 담당 lab 교수님과 잘 상의해 보아야 한다. 만약 여름에 남고 싶다면 2월말까지는 교수님과 이야기가 완료되어있어야 한다.
공부 외적으로 활동을 해보려면 각종 동아리에 지원해보면 된다. 많이들 하는 것은 ISM (기독교 동아리. 그러나 회원 50% 정도가 무교이고 기독교가 아니어도 되는 활동들이 대부분이라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다.), KSEA (버클리 한인 이공계 동아리), English in Action (YWCA에서 1:1로 영어 회화 파트너를 붙여주는 것) 등이 있다. Business club만 아니면 대부분은 open 되어 있으므로 하고싶은 걸 잘 찾아 보자.
쇼핑은 의류의 경우 차를 빌려서 premium outlet에 가면 가격도 싸고 퀄리티도 좋다. Livermore가 대표적인 premium outlet이다. San Francisco의 Powell Station 근처 쇼핑몰들도 유명한데 한국에 비하면 싸지만 세일은 잘 안한다. 사이즈나 핏도 잘 찾아보면 한국인한테 맞는 핏이 꽤 있으니 잘 찾아보길 바란다. 침구류는 IKEA나 TARGET으로 보통 가는데 어딨는지 모르겠으면 San Francisco에서 사도 된다.
기본적으로 여행 정보는 현지에 가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간단히 이름만 들어놓으면 된다. Thanks giving day, Spring break, 여름 및 겨울 방학등과 같은 큰 휴일에는 귀찮더라도 절대 방에서 쉬려하지 말고 일단 예약하고 무조건 놀러 가자. 차를 타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면 정말 추억도 많이 쌓이는데다 여행으로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많다. National Park 는 Yosemite, Sequoia, Lake Tahoe, Golden Gate Park, Golden Gate Bridge, City는 San Francisco, Los Angeles, Sacramento, Las Vegas, New York, Boston, San Diego 등에 가 보았다.

[수강 과목 정보]
수업은 전공필수 과목과 대학원 수업 위주로 들었다. 학부 과목은 우리 학교보다 과제나 시험이 조금 쉽지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개념을 배우고 설명하는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공부하기엔 좋다. 
대학원 과목은 UC Berkeley 대학원생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수업의 질도 상당히 높아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만 있다면 정말 강력히 추천해주고 싶다. 대학원 과목은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되고 또 그만큼 배우고 느끼는 것도 많다. 버클리는 teaching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이라 수업은 전반적으로 좋다.
또한 UC Berkeley는 학교가 상당히 커서 전공 이외에 교양 과목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다. 난 그런 것에는 큰 관심이 없어서 듣지 않았지만 관심이 있다면 schedule.berkeley.edu 에 가서 재밌을 만한 것을 찾아보길 바란다. 다른 사람들 후기를 참고해보아도 좋다.
 아래는 내가 들은 과목들이다.
Fall 2013
CHEM 105: Instrumental Methods in Analytical Chemistry. Prof. Evan Williams 가 가르쳤는데 강의는 못하는 편이고 수업 필기만 잘 외우고 이해할 수 있다면 시험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CHEM 220A: Thermodynamics and Statistical Mechanics. Prof. Geissler 가 가르쳤는데 학부 물리화학을 배웠다면 큰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다. 수업, 과제, 시험 모두 질이 상당히 높고 배울 수 있는게 많아 추천한다.
CHEM 221A: Advanced Quantum Mechanics. Prof. Head-Gordon 이 가르쳤는데 학부 물리화학과 물리과의 양자물리 1 정도를 수강했다면 전반적으로 따라갈만 하지만 후반부의 Many electron theory 쪽은 어렵다. 들었던 과목 중 가장 난이도가 높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필요로 했다.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엄청나다면 추천한다. 참고로 대학원생 사이에선 Hell 과목으로 알려져 있다.
PHYS 137A: Quantum Mechanics. 우리학교 양자물리 1에 대응되는 과목. 난이도는 우리학교에 비해 어렵지 않다.

Spring 2014
CHEM 125: Physical Chemistry Laboratory. Prof. Somorjai 가 가르쳤는데 수업 커리큘럼이 매우 좋았다. 전체적으로 수업, 과제, 보고서, 실험실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론부터 시작해서 실제 첨단 물리화학실험 동향까지 배울 수 있었다.
CHEM 223A: Chemical Kinetics and Dynamics. Prof. Whaley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과제 난이도가 높고 기말고사 대신 final presentation, paper 작성을 해서 실제 첨단 과학 동향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다. 교수님도 인자하시다.
CHEM 196: Special Laboratory Study. 우리학교의 연구참여에 해당하는 과목이다. Geissler 교수님 밑에서 연구했다. 자세한 것은 후기를 참고.
MATH 113: Introduction to Abstract Algebra. 수학과 과목을 듣고자 선택했는데 UC Berkeley 수학과는 강의를 주로 post doctor나 박사들이 하기 때문에 질이 좋지 않았다. 교수님인지 post doctor인지 잘 구분해서 듣길 바란다. Post doctor는 강의를 반 강제적으로 하는 건지 수업엔 많은 신경을 안쓰는 듯 하다.

[유학 경비내역]
UC Berkeley는 학점당 $655 라서 한국에 비하면 매우 비싸다. 1년 간 26학점을 들어 학비만 $17,030 이 들었다. 숙박은 i-house (기숙사) 가 비싼 편으로 일년에 약 $14,000 정도 들었는데 이건 거주를 어디서 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다. 항공료는 왕복 $1,400 정도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학비/기숙사비가 매우 비싼데 그 값을 하려면 자신이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싶은지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왔으면 좋겠다.
